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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서울공예사를 경영하다 5월에 가게를 접음, 현재 목공센터에서 강의하고 있음, 18살에 

인천으로 올라와 25살에 목공회사를 경영하고, 30대 후반에는 가구사업을 했음. 원목

가구를 납품하다 내 브랜드로 해야겠다고 생각해 시작하게 되었음. 배다리 쪽에 있었

을 때 목선반을 많이 했었음. 스피커 거래를 10년 넘게 했었으며, 볼링장에 들어가는 

목재 제품도 했었음. 제일 많이 했던 건 실내 원형 계단,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바

뀔 때 화면 뒤에 숨어있던 스피커(윈스턴 스피커)를 만들었음.

주요 색인어

목공, 농아학교, 서울공예사, 가구, 사업, 공예사, 우드박스, 까사미아, 소품, 분야, 

스피커, 숭의동, 목재, 계단, 단단한, 나무, 성취감, 수출, 창작의 고통, 성당, 원목, 

목공센터, 도구, 철공소, 기계, 안전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생애인터뷰

00:00:00~

00:02:01

▷활동기획안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음성파일

▷녹취문

- 서울공예사를 경영하다 5월에 가게를 접음.

- 목공체험지도사 1급을 가지고 목공센터에서 강의하고 있음.

- 고향은 시흥시. 18살에 인천 미추홀구로 옴. 40년 정도 살았음.

2. 목공업 인터뷰

00:02:01~

00:05:08

- 전도관 밑 송림동에 처음 살았으며, 25살 때 도원역 근처 목공회

사를 경영하며 농아들을 가르치는 목공 학교에서 2년 근무함.

- 도원역에서도 ‘서울공예사’라는 상호명으로 운영함.

- 30대 후반에 김포에서 가구사업(우드박스)을 15년 정도 함.

- 수십 명의 직원이 있는 큰 회사였는데, IMF로 접게 되었음.

3. 생애인터뷰2 00:05:11~

00:06:10- 29살에 인천에서 결혼.

4. 과거 인터뷰

00:06:13~

00:38:28

- 지인에 의해서 목공을 하게 되었음.

- 그 시절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 마땅치 않았음.

- 가구 회사를 하면서 인기를 끈 원목가구를 납품하다 내 브랜드로 

해야겠다고 생각해 시작하게 되었음.

- 안 해본 작업은 간판, 조각 종류.



- 나무 스피커 만드는 작업을 십여 년 했음.

- 목공예센터 근처에서 하다가 빌라가 들어서면서 제물포쪽으로 이

전을 하게 됨. 이 동네에서 20년 정도 있었음.

- 숭의동에서 처음 할 땐 20-30명의 종업원들이 있었음. IMF 이후 

혼자 하게 되었음.

- 예전엔 문을 만드는 분들이 대다수였음. 배다리 쪽으로는 공예사

들이 많았음.

- 배다리 쪽에 있었을 때 목선반을 많이 했었음.

- 10년 넘게 고정 거래처가 있던 상황에서 후배한테 가게를 물려줬

음.

- 스피커 거래를 10년 넘게 했었으며, 볼링장에 들어가는 목재 제품

도 했었음. 제일 많이 했던 건 실내 나무 계단.

- 원형 계단을 주로 많이 했음.

- 남이 못 만들던 것을 연구해서 만들 때 성취감이 좋음. 특히, 만

든 작품을 사서 수출하는 분이 계셨음.

- 스피커에 들어가는 나무는 미국 소나무(햄녹). 계단은 고무나무. 

소품은 집성목.

- 벽시계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일도 꽤 했었음.

-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바뀔 때 화면 뒤에 숨어있던 스피커(윈

스턴 스피커)를 만들었음.

- 나무는 전부 인천으로 들어오고, 지금 쓰고 있는 목재들도 인천 

북항으로 들어옴.

-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대장간 가서 맞춰서 쓰거나 판매되

는 목공구를 개조해서 사용.

- 도원역 쪽에 거래하시는 철공소가 있음.

5. 목공 안전 이야기

- 현재 목공예거리는 기존 기계로 운영하고 계심.

- 일 할 때 가장 주안점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안전.


